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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밤하늘 수놓은 10만 연등…세계가 찬탄하다
4월 26일 ‘불기 2569년 연등회’ 

흥인지문-조계사 연등행렬 장관 

5만여 명 참가…외국인 참여UP

동국대 불교동아리 3000명 동참

외국인들 “흥미로운 경험” 감동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10만 오

색연등이 쾌청한 서울 밤하늘을 수놓

았다. 각양각색의 장엄등과 형형색색

의 행렬등을 본 시민과 외국인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아끼지 않았다. 연등

회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났음을 실

감하는 순간이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26일 오후 7시 서울 홍은지문(동대

문)부터 종로 조계사까지 연등회 연

등행렬을 진행했다. 

연등행렬에 참가한 5만여 대중은 

직접 만든 10만 개의 연등을 들고 종

로 거리를 행진했다. 거리를 가득 메

운 시민들은 다음 연등을 기대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이번 연등행렬은 인로왕번과 오방

불번을 앞세운 취타대와 의장대를 

시작으로 사천왕등, 범천등, 육법공

양 장엄등 등이 선두를 이끌었다. 봉

축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 용

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정문

헌 종로구청장 등으로 구성된 봉행

위원단과 중앙승가대, 동국대 석림

회,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종립학

교 학생,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승가

원 등이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특히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이 어린

이날과 겹친 해를 기념해 행렬 선두

에 어린이들이 섰다. 선두에서 연등을 

손에 든 어린이들은 천진난만한 미소

로 행렬하며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이들이 지나는 곳곳에서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어린이들은 등을 흔들며 환

한 웃음으로 인사를 전했다.

연등행렬에서는 사찰과 불교단체

들이 새롭게 선보인 장엄등과 행렬등

이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은 심우

도를 형상화한 ‘만공의 피리 소리등’

도 불을 밝혔다. 이와 함께 행렬등 경

연대회에서 연등 지혜상을 수상한 △

승단 행렬등 ‘지수화풍등’ △선법합창

단 ‘여의주등’ △신도회 ‘만파식적등’ 

△어린이회 ‘마음의 주인등’ △학생회 

‘마음의 나침반등’ △청년연희단 ‘생

황등’을 선보였다.

세계 불교국가 이주민들도 연등행

렬에 동참해 자국의 등을 뽐냈다. 베

트남 원오사와 대만 불광산사, 방글

라데시 붓다사, 스리랑카 마하보디

사의 전통등은 연등행렬에 신선함을 

더했다.

올해도 대규모 MZ세대가 톡톡 튀

는 발랄함으로 종로 일대를 누렸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주도로 동참한 

18개 동국대 불교동아리 3000여 명 

재학생들은 학교 마스코트를 형상화

한 ‘아코등’을 들고 연등행렬에 동참

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법우들은 

한 달 전부터 장엄등 강습회를 통해 

제작한 각각의 학교를 상징하는 상징

등으로 솜씨를 뽐냈다.

주한 외국인과 한국인 청년들로 구

성된 연등회 홍보대사 ‘연등회 프렌

즈’도 이날 낮부터 종묘 앞 공원에 마

련된 라온마당에서 시민 및 외국인과 

연등을 만들고 행렬에 참여해 현장에 

활력을 더했다. 일본인 유학생 미나미

(25)씨는 “일본에도 불교축제가 많이 

있지만, 직접 등을 만들고 행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흥미로운 

경험”이라고 동참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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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 2569년(202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는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Peaceful World, Compassionate Mind)’이다. 4월 26일 열린 연등회 연등행렬에 조계사 청년회 회원들이 봉축표어가 들어간 행렬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세상에 평안과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 누군가의 슬픔에 기꺼이 한쪽 어깨를 내어 기댈 수 있게 해야 하고, 기쁨에는 손을 내어 맞잡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MZ불

자들의 환한 웃음에 올해 봉축표어의 기치가 그대로 담겼다. 더도 덜도 말고, 오늘만 같기를.  � 글·사진=신중일 기자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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